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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지 비닐하우스 염류토양에서 채소작물의 수량과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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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토지이용의 변화됨에 따라 간척지에 다양한 고소득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척지에서 비닐하우

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물 관리, 토양관리로 적근대(Beta vulgaris L.), 케일(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적겨자(Brassica 

juncea L.) 및 엔다이브(Cichorium endivia L.) 4개의 엽채류를 재배하고 작물별 생육 반응, 항산화 활성 및 토양 이화학성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전북 부안군 계화면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새만금간척지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작물은 200m2 면적의 

단동형 비닐하우스 3동을 이용하여 작물별로 3반복 난괴법으로 배치하여 재배하였다. 재배작물은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재배

되는 적근대(Beta vulgaris L.), 케일(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적겨자(Brassica juncea L.) 및 엔다이브(Cichorium 

endivia L.) 4개의 엽채류를 육묘이식 재배하였다. 토양 조건은 pH meter (ORION, US/520A) 및 EC meter (OIRON, US/160)

를 이용해 초자전극 및 전기 전도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식물체는 건조 후 습식분해하여 K, Ca, Mg 및 Na 등을 정량하였다. 

Folin-Ciocalteau의 방법으로 총 페놀함량을 측정하였고, Blois 방법을 활용하여 DPPH 항산화활성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비닐하우스 내부가 차단된 상태로 제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염류의 상승과 비료 살포가 계속되어 3년간 토양 EC가 19.3dS·m-1 

증가하였으며 나트륨함량도 8.4cmolc‧kg-1증가하였다. 작물체 내 K/Na비율은 적겨자가 3.90으로 값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적

겨자가 다른작물에 비해 K가 Na 축적을 방해하여 내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0a당 수량은 엔다이브 2,675kg > 적겨자 

2,560kg > 케일1,819kg > 적근대1,795kg 순으로 수량이 높았다. 토양 염농도와 작물별 생체중 관계는 뚜렷한 부의 상관계수

를 보였으나 적겨자의 경우 0.2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항산화 지표인 DPPH 소거활성은 적겨자가 93.41%로 가장 

높았으며 케일(81.26%), 엔다이브(60.98%), 적근대(46.35%) 순이었다. 총 페놀 함량 역시 적겨자가 468.6㎍/㎎으로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간척지 작물로 적겨자의 생육이 좋았으며 추가적으로 간척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

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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